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 바벨론에 잡혀간 후 70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7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게 하겠다고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70년 후 바벨론을 다스리던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

에게 명령했습니다.

고레스는 또한 이스라엘 백성 주위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에스라 1장~2장



고레스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예루살렘으로 갈 준비를 하였습니다.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금과 은, 가축들과 많은 물건을 주었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예물을 주었습니다.

또 고레스 왕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 왔던 귀한 그릇들과 기구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게 했습니다.

바벨론 땅에서 기쁘게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은 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였고 백성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여러 가지 예물들을

기쁜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다음의 말씀을 읽고 생각하면서 아래의 질문에 대답해 보세요.

1.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때로부터 70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

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신 분은 누구인가요? (           )

� 하나님 � 바사 왕 고레스 � 예레미야

2. 이스라엘 백성은 죄 때문에 바벨론에 포로가 되었습니다. 70년 만에 포로에서 풀려나 이스라엘로

돌아갈 때 백성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70년 만에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백성은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였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
님의 전을 건축하기 위해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
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3. 기쁘게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은 무엇인가요? 답을 모두 찾아보세요. (          )

� 자신이 살 집을 지었다.           

�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였다.

� 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

� 농사를 지었다.



죄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건축하라는 말은

큰 기쁨이었습니다.

다음 예화를 읽고 종일이에게 해 주고 싶은 말을 써 보세요.

종일이가 다시 교회에 나갔을 때, 종일이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도 종일이와 같은 경험이 있으면 선생님과 이야기해 보세요.

종일이는 말씀 듣는 것이 지루하고 머릿돌도, 암송도 하기 싫다고 3주째 교회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늦잠

자고 친구들과 놀이 공원도 갔으며 컴퓨터 게임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종일이는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다가 발을 크게 다쳐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종일이는 하나님께 죄를 지어 징계를 받는 것이라는 것을 알

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있을 때, 교회학교 선생님과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